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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연령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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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cognitive age and to ver-
ify variables related to cognitive age. Using the key words of cognitive age, subjective age, self-perceived age and age dif-
ference from major academic databases in Korea (KISS), the related research artic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level and marital status were related to cognitive age but its rela-
tionship to the other demographic variables were inconsistent. Second,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ere associated
with cognitive age. Third, consumer behavior such as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mpulsive buying orientation and
brand sensitivity and clothing behavior such as apparel shopping orientation and fashion leadership were related to cog-
nitiv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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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젊음 지향적 사회이기에 나이가 들어도 젊게 보

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샹그

릴라 신드롬(shangrila syndrome)’이라 부를 만큼 주된 사회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연소화

(down-aging)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인지연

령이다(Kim, 2007). 1980년대 초반 Barak and Schiffman

(1981)은 실제연령을 대신하여 ‘스스로 인지하는 나이’를 의미

하는 인지연령(cognitive ag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연령에 대해 건강, 결혼, 사회적·

경제적 지위, 직업유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지각하는데, 이

는 인지 연령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성인기 이후 연령

이 증가할수록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자신의 실제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젊

게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Choi, 2010). 

소비자의 연령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함께 시장을 세

분화하고 표적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

었다. 이와같이 소비자행동을 예측하거나 시장세분화를 위한 변

인으로서 실제연령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예측력이 더 높은 변

인을 개발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실제연령으로 설

명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연령의 대안으로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인지연령이라 할 수 있다. 인지연령에 관

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인지연령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Barak, 1987; Barak & Schiffman,

1981; Kastenbaum et al., 1972), 인지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Barak & Gould, 1985; Chua et al., 1990;

Guiot, 2001; Wei, 2005), 인지연령이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

한 연구(Montepare & Lachman, 1989; Sudbury & Simcock,

2009), 인지연령이 매개변인으로써 역할을 조사한 연구(Gwinner

& Stephens, 2001; Mathur & Moschis, 2005)이다. 

인지연령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연령 측정방

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반면 인지연령과 관련이 예상

되는 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

를 들자면, 생리적인 변인(Seo & Yoon, 2000; Son, 1994),

심리적인 변인(Jang, 2010; Kim & Yoon, 1991; Yoon,

2000), 소비행동 변인(Choi, 2011; Hong et al., 2007; Kim,

2007) 등과 관련하여 조사되었으며, 연령대의 경우 주로 성인

후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한 연구들(Jang, 2008; Lee & Kim, 2000)도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인지연령과 관계된 한정된 변인들, 한정된 연령대

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지연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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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인

지연령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고하게 하고 이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변인과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지연령은 한 개인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경

험들의 영향을 받기에 개인의 내적 상태가 반영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인생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므

로 행동의 기준이 된다(Lee & Kim, 2000).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서 인지연령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연령과 관

련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젊게 보이고자 하

는 욕구를 지닌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나

이보다 젊게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이들에게

적합한 마케팅 노력을 집중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 분석을 통해서 인지연령의 개념 및 측정방법을 파악하고, 인

지연령과 관련하여 조사된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인지연령에 관

한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지연령과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

내에서 이루어진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할 논문의 수집을 위

해 학술자료 테이터 베이스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한국학술정

보(KISS)를 이용하여 인지연령, 주관적 연령, 자기인식연령, 지

각연령, 차이연령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고, 전문 학

술지 26편, 학위논문 22편, 대학논문집 및 학술대회 논문집 4

편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들 가운데 학위논문 내용이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중복 게재된 논문 8편을 제외한 총 44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인지연령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어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도, 구매행동, 의복행동 등이 주로 다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다룬 논문 28편의 결과를 종합·분석

함으로써 인지연령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3.1. 인지연령

소비자들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높게 인식하

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실제연령과는 달리 개인

스스로가 인지 또는 지각하는 연령을 인지연령(cognitive age)

이라 한다(Hong et al., 2007). 인지연령이란 용어는 Barak

and Schiffman(1981)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

마케팅 및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Barak

and Schiffman(1981)은 연령을 실제 연령(chronological age),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 사회적 연령(social age), 사회심

리학적 연령(social-psychological age)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가

운데 사회심리학적 연령을 주관적 연령(subjective age), 개인적

연령(personal age), 타인지각 연령(other perceived age)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연령에 속하는 인지연령은 자기인식 연령

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Kastenbaum et al.(1972)이 제안한

개인적 연령(personal age)의 네 차원에 부합되는 네 가지 질문

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조사대상자가 자신을 50대, 60대,

70대, 80대 가운데 어느 연령대인 것처럼 느끼는지(feel-age, 감

성연령), 어느 연령대인 것처럼 보이는지(look-age, 외모연령),

어느 연령대인 것처럼 행동하는지(do-age, 행동연령), 그리고 어

느 연령대의 사람들의 관심사와 비슷한 지(interest-age, 관심연

령)를 묻는 질문이다. 또한, Barak and Gould(1985)는 연령을

이제까지 살아온 연수인 실제 연령(chronological age), 인지 연

령(cognitive age),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령(ideal

age), 실제연령과 인지된 연령의 차이(youth age), 인지된 연령

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령의 차이(discrepancy age), 실제연

령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령의 차이(disparity age)로 구분하

였다. 인지연령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집

단의 경우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인지연령을 높게 지각하였으

며 성인초기에는 자신들의 실제연령과 비슷하게 인지하였고 성

인후기 이후에는 실제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였으

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들을 젊게 지각하는 정도는 더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8; Lee & Kim, 2000;

Son, 1994).

Son(1994)은 주관적 연령을 자신의 실제 연령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나이라고 하여 인지연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주관적 연령이 개개인의 내

적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생에 대한 견해와 행동

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Yoon(2000)은

인지연령이란 한 개인이 발달상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연령보다 그 개인의 내적 상태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하였다. Hong and Lee(2010)도 인지연령을 실

제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연령으로 정의하였고, 인지된 연령을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

고 소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았다. 

인지연령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용어로는 자기인식연령, 주관

적 연령, 지각 연령 등이 있으며(Choi, 2010), 인지연령과 관련

된 연구에서 많이 조사되는 차이연령(age differential)은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젊게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연령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Hong et al., 2007). 차이연령

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실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연령

이 증가하여 실제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을 실제보다 더 젊게

지각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 Ryu, 2008). 

3.2. 인지연령의 측정방법

인지연령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지연령의 측정방법

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Kastenbaum et al.

(1972)이 개발한 4문항으로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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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20대에서 80대까지 10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Barak(1987), Barak and Schiffman(1981)이 사용한 측정문항도

Kastenbaum et al.(1972)이 개발한 Jung(2009), Jung and

Park(1996) 등이 해당된다. 둘째, Kastenbaum et al.(1972)이

개발한 4문항인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연령을 측

정하되 10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직접 기입하

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Chau et al.(1990)과 Stephens(1991)의

측정 문항도 이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Hong(2010), Hong et al.(2007), Jang(2008), Kim(1993),

Kim(2007), Kim and Lee(2000), Lee and Kim(2000) 등이

있다. 셋째, Kastenbaum et al.(1972)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Choi(2010, 2011), Hong and Lee(2010), Lee(2009), Seo and

Yoon(2000, 2001)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Seo &

Yoon(2001)의 연구에서는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

연령을 신체와 정신으로 나누어 총 8문항이 사용되었으며,

Choi(2010)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연령을 좀 더 세

분화하여 총 20문항이 사용되었다. 넷째, Montepare and

Lachman(1989)이 개발한 문항으로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연령,

그들이 몇 살로 보이는지, 그들의 관심과 행동이 가장 유사한

사람들의 연령,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되고 싶은 연령을 실

제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측정문항을 사용한 연구에는

Baek et al.(2007), Jo(2009), Kim and Yoon(1991), Park

(2003), Son(1994) 등이 있다. 다섯째, 연구자 자신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서 Boo(2005)는 인지연령을

‘나는 몸과 마음이 나이보다 젊은 편이다’라는 하나의 질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지를 통해 인지연령을 측정하였으며

Jang(2010)은 ‘당신은 실제 생활연령보다 ‘더 젊다’, ‘그대로다’,

‘더 늙었다’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가?’라는 질문을 통해 인

지연령을 측정하였다. 

3.3. 인지연령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

인지연령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Yoon(2000)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에 대한 압력이나 젊음 지향적 기준을

더 많이 요구 받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을 더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Baek(2005)의 연구에서는 남자 노인의 경

우 60대보다 70대가, 여자 노인의 경우 70대보다 60대가 더

젊게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에 따른 인지연령은 상충

된 결과가 나타났다. Boo(2005)는 실제 나이, 성별, 경제적 능

력은 인지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교육수준과

사회계층은 인지연령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Jang(2010)은 여성 노인들보다 남성 노인들이 실제연령보다 더

젊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Jung(2009)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인지연령을 더 낮게 지각한다고 하

였다. Jo(2009)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

연령은 낮았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인지연령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서비스/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자영업/사업 순

이라고 하였다. 

Son(1994)의 연구에서 청소년 집단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

성이 인지연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중·노년 집단의 경

우 은퇴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

혼자인 경우 인지연령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

and Ryu(2008)는 월수입이 인지연령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

며 이러한 결과는 인지연령이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물질적인 측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Lee(2009)는 남성이, 기혼 또는 동거 상태인 노인의 경우,

학력이 높고 직업을 가졌을 경우 자신의 표현연령(외모, 행동,

관심연령의 합)을 낮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또는 직업이 있는 경우

연령을 낮게 인식하며, 성별, 소득수준, 사회계층 등은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사회참여 가능성이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사회생활을 하

기 때문에 외모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연령을 더 낮게 지

각한다고 볼 수 있다.

3.4. 인지연령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Yoon(1996)은 주관적 연령 지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관적

연령 지각이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에, 실제연령이 증

가하면서 주관적 연령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하였다. Son(199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지각점수

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 집단에서는 주

관적 연령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반면 중·

노년집단의 경우 주관적 연령을 낮게 지각할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Jang(201)도 자신의 인지연령을 더 낮

게 지각한 집단이 동일시 또는 더 높게 지각한 집단보다 자아

존중감이 높으며 주관적 건강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자아존중감은 인지연령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성인기 이후에는 인지연령을 낮게 지각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

로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경우 기분이 좋아지기

에,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거나 젊게 느낀다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Boo(2005)는 삶의 만족도, 신체건강인식, 자아실현 욕구, 안

정적 정서애착 정도 등이 인지연령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데, 특히 신체적, 경제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더 많은 영

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Son(1994)은 13세 이상의 남녀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년초기 집단(23-39세)을 제외하고 주관

적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집단(13-17세)에서는 주관적 연령을 높게 지각할

수록 중년(40-60세)·노년집단(60세 이상)에서는 주관적 연령

을 낮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Seo

and Yoon(2000)은 10-20대 조사대상자를 청년집단 그리고 30



인지연령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51

대 이상을 성년집단으로 분류하여 주관적 연령(신체적, 정신

적)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청년집단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주관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성년집단의 경우는 신체적 주관연령만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and Yoon(1991)은 인지

연령을 낮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다고 하였으며

Yoon(2000)은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와 인

지연령간의 관계는 성인 중기 이후에만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Seo and Ryu(2008)는 차이연령이 클수록 자신이 건강하다

고 느끼며, 활동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

였다. Ryu(2006)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활동적이라

고 느낄수록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연령과 인지연령의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Park(2003)는 인지

연령과 운동참여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인지연령이 낮은 고

령자들이 인지연령이 높은 고령자보다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Kim(1993)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경우 생

활체육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주관적 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며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연령과 생활만족도간

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Baek et al.(2007)의 연

구에서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이 비참가자들에 비해 주관적 연령

지각 하위요인인 감성연령, 외관연령, 관심연령, 활동연령 모두

에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인지

연령을 낮게 지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며 이러한 현

상은 성인 중기 이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나

이보다 젊다고 인식하거나 젊게 행동을 할 경우 이러한 행동들

이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게 되어 삶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한다

고 볼 수 있다. 

3.6. 인지연령과 구매행동과의 관계

Kim(2007)은 실제연령과 인지연령간의 차이가 큰 소비자일

수록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활동을 하며 충동구매성향이 크고

광고에 더 민감한 반면 가격 또는 브랜드에 덜 민감하다고 하

였다. Kim and Choi(2010)의 연구에서도 차이연령이 큰 집단

이 TV·라디오, 본인의 경험과 지식, 온라인정보의 정보원천

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며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더 적극적인 탐

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ong et al.(2007)은 인지연

령에 따른 소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탐색활동과 충

동구매성향은 인지연령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 차

이연령에 따라서는 광고민감도, 가격민감도, 브랜드민감도, 충

동구매 성향, 건강관련 소비행동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Jang(2008)은 실제 나이보다 인지연령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 활동성요인, 인지적 만족요인, 광고 민감도, 브랜

드 민감도, 충동구매성향, 가격민감도, 쇼핑성향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브랜드 민감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다

시 말해서, 차이연령이 높은 집단이 중간집단 또는 낮은 집단

보다 브랜드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

Seo and Ryu(2008)의 연구에서는 차이연령이 클수록 새로운

브랜드를 추구하는 성향이 높고, 더 적극적으로 정보탐색활동

을 하는 반면 신중구매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서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새로운 상품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상품검색을 하며 윈도우 쇼핑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Boo(2005)는 인지연령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

과, 인지연령 인식이 높을수록 고관여적 정보처리 행태를 더 증

가시키는 대신 저관여적 정보처리행태는 감소시키는 조절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Kim and Choi(2010)는 55세 이상 노년층

을 차이연령이 높은 집단(10년 이상)과 낮은 집단(10년 미만)

으로 분류하여 관광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차이연령이 높

은 집단이 다양한 정보원천을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사

람과의 만남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

해보면 인지연령은 정보탐색활동 및 새로운 브랜드 추구성향,

충동구매 성향, 브랜드 민감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인지연령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수용하

는 경향이 높아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탐색하고 새로

운 브랜드에 대한 추구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7. 인지연령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Lee and Kim(2000)은 10-5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제연

령대별 주관적 연령집단 간에 의복구매기준과 점포선택기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실제연령대별 주

관적 연령집단간(젊게 지각, 같게 지각, 많게 지각)의 의복구매

기준의 고려정도는 10대를 제외하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다시 말해서 20대의 경우 상표의 유명도, 30대는 연령과

의 적합성, 디자인, 개성표현, 체형과의 적합성 여부, 이성에 대

한 매력의 기준, 40대의 경우 개성표현의 기준, 50대의 경우에

는 모든 기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젊게 지각하

는 집단이 나이를 같게 또는 많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위에 언

급한 의복구매기준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점포선택기준에 있

어서는 10대의 경우 수선 및 교환이나 반품가능성, 20대의 경

우 가격과 상품의 유행성, 30대의 경우 다양한 상품과 상품의

유행성, 휴게시설 및 주차시설, 40대의 경우 가격과 상품유행

성, 그리고 50대의 경우 점포의 밀집정도를 제외한 모든 기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같은 연령대에서 젊게 지각하는 집

단이 같게 또는 높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이러한 점포선택기준

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 Kim and Lee(2000)는 실제연령과 주

관적 연령 차이에 따른 의복구매기준과 점포선택기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의복구매기준과 점포선택기준에 있어서 실제연령

과 주관적 연령의 차이정도가 적은 경우 이러한 기준들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하였다. Hong and Lee(2010)은 연령에 따라

연소화 집단, 평균집단, 연로화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러한 집

단에 따른 의복선택기준과 패션 정보원 활용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의복선택기준 가운데 개인적 적합성과 동조성이, 패션정

보 활용에 있어서는 광고/매체 제공 정보, 소비자 제공 정보 및

점포 제공 정보에 있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Choi(2010)는 인지연령과 의복쇼핑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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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관심연령은 의복쇼핑성향과 상관관계가 없으나 외모연령

은 여가적, 편의적 쇼핑성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신체연

령은 여가적, 충성적 쇼핑성향과 부적 상관관계가 그러나 경제

적 쇼핑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oi(2011)

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연령을 젊게 지각하는 집단이 품위, 매

력, 쾌락, 충동 의복구매동기 및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Jung and Park(1996)은 인지적으로 자신을 젊게 인식하는 노년

층 여성은 젊게 인식하지 않는 여성보다 즐거움 추구 쇼핑성향

은 높은 반면 계획적인 쇼핑성향은 낮다고 하였다. Kim and

Lee(2008)는 뉴실버 여성 소비자들의 지각연령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의복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라이프스타

일과 지각연령에 따라 의복쇼핑성향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Kang and Park(2009)는 의복 구매 시 주관적 연령이 서비

스 품질, 소비자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극적 자기출신형은 주관적 연령을 젊게 인지할수록 인

적서비스를 높게 평가하였고, 가정중심적 절약형은 정책서비스

와 시설서비스를, 소극적 정체형은 제품서비스를 높게 평가한

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중심적 절약형은 주관적 연령을 젊게 인

지할수록 소비자 만족이 낮은 것으로, 적극적 자기출신형과 소

극적 정체형의 경우 주관적 연령은 소비자 만족과 재구매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서비스품질을 통해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ng(2010)은 40,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TV미디어 관여도,

차이연령, 젊음추구 의복행동, 유행선도력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TV미디어 관여도는 차이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차

이연령은 젊음추구 의복행동과 유행선도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Jo(2009)는 인지연령과 외모관리행동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의복관리, 메이크업/피부

관리의 빈도가 높으며 성형수술 경험 빈도와 성형수술 의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Lee and Yoo(2011)도 인지연령이 낮을수록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인지연령은 의복구매기준, 점포선택기준,

의복쇼핑성향, 서비스품질 지각, 젊음추구 의복행동, 유행선도

력, 외모관리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

지연령이 개인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Lee and

Kim(2000)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내적 상태는 행동의 차

이를 유발하기에 인지연령이 내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연령의 차이는 의복행동의 차이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cognitive age

Author Subjects Age variable Instrument Related variables

Back(2005) People aged 60 & over subjective age Kastenbaum et al.(1972) physical self perception

Baek et al.(2007) People aged 60 & over subjective age
Montepare & Lachman 

(1989)

acceptant attitude of death,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Boo(2005) Urban residents aged 45 & over cognitive age the researcher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physical, 

socio-economical, psychological factors

Choi(2010)
Metropolitan female residents in 

30s to 50s
subjective age

Kim & Lee(2008)

Lee & Kim(2008) 
apparel shopping orientation

Choi(2011) Women in 40s & 50s subjective age
Kastenbaum et al. 

(1972), Kim(2006)

clothing purchase motivation, utilization of 

information sources, clothing selection criteria, 

ego identity, pursued clothng image

Hong(2010) Women in 40s & 50s age differential Stephens(1991)
TV media involvement, youth-pursuing 

clothing behavior, fashion leadership

Hong & Lee(2010) Women in 60s & 70s
cognitive age, 

age differential

Barak & Schiffman 

(1981)

clothing selection criteria, 

fashion information

Hong et al.(2007)
Metropolitan residents in 30s to 

50s

cognitive age,

age differential

Barak & Schiffman 

(1981)

information search activity, advertising, price, 

& brand sensitivity shopping orientation, 

impulse buying tendency heath consuming 

behavior 

Jang(2008)
College students and middle-aged 

people in 30s to 50s
cognitive age Kastenbaum et al.(1972)

advertising, price & brand sensitivity, shopping 

orientation, cognitive satisfaction, impulse 

buying propensity, activity factor

Jang(2010) People aged 66 & over subjective age the researcher
subjective health, death fear, self-esteem, 

depression

Jo(2009)
Gwangju male residents in 40s & 

50s
cognitive age

Montepare & Lachman 

(1989), Kim(2006), 

Jang(2007)

self-efficacy, body-cathexi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ung(2009)
Seoul female residents aged 55 & 

over 

self-perceived 

age
Barak(1987)

social dance instructor preference, coach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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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지연령과 관

련되어 조사된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심리적인 변인, 구

매행동 변인, 의복행동 변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 결혼여부, 직업유

무를 제외하고는 일관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소득수

준, 사회계층 등이 인지연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

과, 연구에 따라 유의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

났다. 심리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과 삶의 만족도는 인지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 인지연령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의 삶에 대

한 만족도도 높았다. 구매행동 변인에 있어서는 정보탐색활동,

가격민감도, 브랜드민감도, 충동구매성향, 새로운 브랜드 추구

성향 등과 관련되어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인지연령은 정보

탐색활동, 충동구매성향, 브랜드민감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복행동 변인에 있어서는 의복구매기준,

점포선택기준, 의복쇼핑성향, 패션관심도, 서비스 품질지각, 유

행선도력, 젊음추구 의복행동, 외모관리행동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학문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주관적 연령, 자기인식연령, 지각 연령 등이 인지연

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인지연령에 관한 연구 시 용

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측정문항에 의해 조작적으

로 어떻게 정의되었는가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인지연령 측정방법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Kastenbaum et al.(1972)이 개발한 측정도구가 가

장 많이 사용되었기에 국내에서도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큰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사된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거나 조사대

Table 1.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cognitive age (continued)

Author Subjects Age variable Instrument Related variables

Jung & Park 

(1996)
Seoul residents aged 55 & over cognitive age Barak & Schiffman (1981)

apparel shopping orientation, importance of 

store attributes

Kang & Park 

(2009)
Busan residents in 50s & 60s subjective age

Boo(2005), Kastenbaum et 

al.(1972)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repurchase intention

Kim(1993)
Gwangju & Chunnam residents 

in 30s to 50s 
subjective age

Montepare & Lachman 

(1989)
life satisfaction, life sport involvement

Kim(2007)
Seoul & Incheon residents in 

30s to 50s
cognitive age Kastenbaum et al.(1972)

information search activity, price, brand & 

advertising sensitiveness impulse buying 

tendency

Kim & Choi

(2010)
People aged 50 & over cognitive age Barak & Schiffman(1981)

tourism behavior, preference attributes for 

tourism destination

Kim & Lee 

(2000)

Seoul & metro- politan residents 

in 10s to 50s 
subjective age Kastenbaum et al.(1972)

age fitness, evaluative criteria of clothing 

selection & store selection, 

Kim & Lee 

(2008)

Seoul & metropolitan residents 

aged 55 & over
cognitive age Barak(1986) shopping orientation 

Kim & Yoon 

(1991)
Seoul residents of age 40 & over subjective age

Montepare & Lachman 

(1989)
life satisfaction

Lee(2009) People aged 65 & over cognitive age Kastenbaum et al.(197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life expectation

Lee & Kim 

(2000)

Metropolitan residents in 10s to 

50s
subjective age Kastenbaum et al.(1972)

evaluative criteria for selecting clothes,

store selection criteria

Lee & Yoo 

(2011)
People in 40s & 50s cognitive age Barak & Schiffman(198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Park(2003) Daegu residents aged 60 & over subjective age
Montepare & Lachman 

(1989)

lifestyle,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sports 

participation

Seo & Ryu 

(2008)
Women in 40s & 50s age differential 

Chau et al.(1990),

Boo(2005)

prudent shopp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new brand trial, health information seeking

Seo & Yoon 

(2000)

Gwangju & Chunnam residents 

aged 15 and over 
subjective age Barak(1987) life satisfaction, health concern

Seo & Yoon 

(2001)

Gwangju & Chunnam residents 

aged 15 and over 
subjective age Barak(1987) chronological age

Son(1994) People aged 13 & over subjective age
Montepare & Lachman 

(1989)
self-concept,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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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선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변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인지연령에 대한 인과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지연령과 관련하여 의류업체 및

의류 소매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인지연령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

며 삶의 만족도도 높았기에 의복을 통해 젊어 보이거나 젊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착용자는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

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좀 더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의류업체 또는 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의복을 통해 자신

을 좀 더 젊게 인식할 수 있는 제품개발, 착용 및 코디 방법

등을 제안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소

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복을 통해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Kang, 2005). 둘째, 인지연령을 낮게 인식할수록 정보탐색량이

많으며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수용을 더 빨리 하는 것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의류업체와 유통업체는 좀 더 젊게 보일 수 있

는 건강관리 방법, 의류착용방법, 패션정보, 외모 관리방법 등

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 제공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규 브랜드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지연령을 낮게 인식하는 소비자는 의

복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거나 점포를 선택할 경우 더 많은 기준

들을 고려하며 즐거움 추구 성향과 비계획적 구매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판매원이 응대하는 고객이 인지연령을 낮

게 인식하는 고객이라고 판단될 경우 구매하려는 의복에 대한

정보(예, 유행정도, 코디 방법, 보관 및 관리의 편이성)와 점포

가 제공하는 편의성(예, 수선 및 교환 가능성, 다양한 사이즈

확보, 다양한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

이 고려하는 의복구매기준과 점포선택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제공시 매장 의류를 이용한 적절한 코

디방법을 제안하거나 그 브랜드의 강점을 잘 제시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를

함께 실시하여 즐거움 추구성향과 비계획적 쇼핑성향을 자극함

으로써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직까지 인지연령에 대한 연구의 수가

적으므로 조사된 변인들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기에 부족하여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는 인지연령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변인 또는 고려되

어야 할 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앞으로의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구매

행동 변인 더 나아가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

여 보다 확고한 결론을 바탕으로 인지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과 인지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포함되는 인과모형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실

제연령보다는 인지연령에 따라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서 인지연령과 관련된 연구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

부분으로 다른 연령대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지연

령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연령보다는 인지

연령이 보다 효율적인 시장세분화의 기준이 되며 소비자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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